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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대_그리스도교가 지중해 연안 문명세계에 끼친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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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테나의 영웅 테세우스가 물리친 미노스의 아들 미노타우루스(미노스의 황소)도 미노스의 부인 파시파에가 포세이돈의 
흰 황소와의 수간으로 태어난 아들이다. 미노타우로스는 몸체만 인간이고 얼굴과 꼬리는 황소였다. 황소성애자 파시파
에는 당시 크레타에 있던 명장(名匠) 다이달로스에게 자신의 욕망을 말한다. 다이달로스는 파시파에를 위해 나무로 된 
정교한 암소를 만들어주고 파시파에는 그 안에 들어가 포세이돈의 황소와 수간하였다. 크레타에 흰 소가 많았을 것으
로 추정되며 크레타의 주화에도 황소가 많이 등장한다. 유대-그리스도교 복음이 지중해 연안 문명세계가 피조물에 신
성을 부여하고 신성을 참칭하여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던 것을 야훼만을 섬김과 예배의 대상으로 바꿔놓
았고, 야훼이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, 피조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선용과 보존의 대상이며, 만인은 신 
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사상, 인도주의사상, 사회책임사상을 갖게 하였다. 


